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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  용접공에서 발생한 폐렴

성별 남 나이 55세 직종 용접공 직업관련성 낮음

1. 개요

김○○은 약 30년간 용접 등의 철공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 2009년 10월 

감기증상이 발생하였고 2009년 11월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

였다.

2. 작업환경

24세 때인 1979년부터 약 30년간 철공소 등에서 용접작업을 했음으로 지속

적인 용접흄 노출을 예상할 수 있으나 과거 누적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한 객관

적 자료는 확보되지 못했다. 따라서 문헌을 통해 노출수준을 추정한 결과 조

선소 근로자들 보다 낮고 자동차부품 제조, 콘테이너 제조, 중장비 제조 등의 

노출 수준과 비슷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. 작업 중 마스크는 잘쓰지 않았고 

전체 작업 중 30∼40%는 용접작업이었다고 하며, 나머지는 절단 및 제관 작

업이었다. 

3. 의학적 소견

김○○은 1993년부터 고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었다. 1984년 모 철공소 

들어갈 때 건강진단에서 폐가 안좋다는 얘기를 들었다. 당뇨와 결핵 등은 없

었다. 약 5년 전부터 기침/가래가 생겼다고 하며, 3년 전부터는 숨찬 증상이 

있었다. 1981년 결혼 후 10년간 금연 금주 하였다고 하며, 병원기록상 흡연력

은 20-30갑년으로 되어 있다.  



80  직업병 진단사례집

4. 고찰

흄 노출 근로자에서 폐렴에 의한 사망이 증가했다는 보고들은 직업적 노출

이 폐렴의 진행과정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. 하

지만 직업적 흄 노출이 폐렴 사망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기전은 아직 가설적 

수준에 머무르고 있다.

5. 결론

김○○의 폐렴과 이에 병발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은

- 작업 중 약 30년 동안 용접 흄 및 분진에 노출되었고,

- 일부 연구에서는 금속 흄 노출과 폐렴에 의한 사망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

로 보고되고 있지만,

- 금속 흄 노출이 폐렴 사망을 증가시키는 기전이 확정적이지 않고,

- 폐렴 발생에서는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크고, 흄 노출과 폐렴 사망간의 

역학적 근거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되어,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

판단하였다. 


